조직개편(안)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
“조직개편은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

조합원 불이익이 없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측이 지역본부를 폐지하고 현행 8실 7부문 1본부 기능조직체계를 가구고객부문, 기업고객부문, 네트워크부문, SD(Service Design)부문, 그룹쉐어드부문 등 5부문 13실 13본부 체계인 고객지향형 고객중심으로 전환하는 CIC(책임경영체계: Company In Company) 조직으로 개편하여 현행 기능별로 운영되던 조직체계를 권역별 지역마케팅단 18개, 지역법인사업단 18개, 지역네트워크를 6개 지역네트워크운용단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조직이 아닌 실행하는 조직으로 꾸려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이석채 신임사장 취임에 맞춰 추진하려는 조직개편 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조합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특히, 노동조합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위기에서 희망을 만들겠다는 노동조합은 4개월간의 경영공백으로 위기에 빠져있는 KT를 살려야 하는 대승적 과제 속에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인정받는 통신기업으로 발돋움할 때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합원이 겪어야 할 혼란과 노동조합으로서는 생명과도 같은 조직안정의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며 결단을 내렸다. 노동조합이 이처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조직개편안의 큰 틀을 수용하는 것은 지난 8년간의 성장정체와 매출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KTF통합과 통방융합시대를 맞아 조직의 변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계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새로운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조합원 근로조건 및 인력재배치 과정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반복적인 잦은 조직개편으로 혼란과 고통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었던 과오를 잊지 말고 노동조합의 결단을 위기극복을 위한 조직차원의 대 통합과 고통분담으로 받아들이고 노동조합이 이미 요구하고 주장해온 조합원과 노동조합 조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신임 경영진이 노동조합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목숨과 같은 조직적 결단의 충정과 진정성을 왜곡해 이를 분리분사나 인력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실로 오판하거나 혹여 그러한 움직임이 감지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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